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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시설관리공단, AI 해설 도입 스마트 관광

홍보 ‘호응’
 우정연 기자  승인 2025.10.15 09:55

‘평창 백일홍축제’서 500명 이상 체험…관광객 맞춤형 콘텐츠로 관심

홍보부스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10만여 명이 찾은 ‘2025 평창 백일홍축제’에서 강원 평창군시

설관리공단이 운영한 디지털 융합형 관광 홍보부스가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을 끌며 성황리에 마무리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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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평창전통시장 일원에서 평창관광문화재단과 협력해 ‘관광

홍보·체험 부스’를 운영,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관광 홍보로 지역축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콘텐츠는 공단이 자체 개발한 AI 명예직원 ‘평창e’의 영상 해설 서비스였다. 

방문객들은 부스 내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광천선굴의 종유석, 천연기념물 박쥐 서식지, 동굴 생

태의 신비로움을 AI 해설가의 생동감 있는 설명으로 감상할 수 있었다.

특히 MZ세대 방문객들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관광 해설을 들을 수 있어 흥미로웠다’, ‘AI 설명 덕분

에 광천선굴을 직접 보고 싶어졌다’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박쥐만들기 체험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공단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콘텐츠도 함께 운영했다. ‘광천선굴 박쥐 만들기 체험’은 친환경 종

이 키트를 활용해 직접 박쥐 모형을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공단의 관광자원을 배

우는 체험 콘텐츠로 인기를 끌었다. 

또 광천선굴 시그니처 향수, 박쥐 키링 등 지역 특화상품을 선보이며 평창 관광기념품 산업의 가능성도

확인했다.

이번 홍보 부스는 평창관광문화재단의 ‘별별상상 평창시장, 핑크로드마켓’과 연계해 축제–전통시장–관

광지로 이어지는 순환형 관광 동선을 완성했다. 



열흘간 500명 이상이 부스를 방문해 공단의 관광시설과 지역 정보를 접했고 전통시장 내 체류시간 증가

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공단은 이 성과를 기반으로 광천선굴 현장에 QR 기반 AI 해설 시스템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다국

어 서비스와 AR 기술까지 접목해 스마트 관광 플랫폼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순철 이사장은 “AI 해설 서비스를 통해 평창의 관광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젊은 세대의 관심

을 끌 수 있었다”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 관광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력을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

다.

AI 명예 직원의 영상 해설 서비스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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